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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고대 요하(遼河)와 연 장성(燕長城)의 위치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기원전 5세기 이후 축조되었다는 장성들의 “유적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2009년 4월, 국가 문물보호국(國家文物局)과 측량국(國家測量局)은 공동으로 명 나라 때의 만리장성 동쪽 기점이 산해관(山海關) 보다 훨씬 더 동쪽인 압록강 하구 단동(丹東) 부근의 호산(虎山) 산성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청(淸)의 유조변(柳條邊: 버드나무를 심고 새끼줄로 묶어 연결을 한 다음 그 바깥에 호를 파서 만든 울타리)에 앞선 명(明)의 변장(邊墻: 장성과 달리 흙, 돌, 벽돌, 나무 등으로 만든 간이 障塞)을 장성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중국 국가 문물보호국은 건설회사를 동원 해 인근 채석장에서 운반한 돌과 새로 구워낸 벽돌을 사용해 고구려 산성 유적 위에 대규모로 짝퉁 장성과 종착점까지 새삼 축조 해 놓고, 2009년 9월 25일, 압록강변 호산에서 만리장성 동쪽 기점 표지 개막식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길림성 문물고고학 연구소도 (通化縣 남쪽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 등의 모양을 근거로 진한(秦漢) 시대의 만리장성 유적이 발견 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문물보호국과 측량국의 지원을 받아 이미 “명”뿐만 아니라 “진-한”의 장성들 위치를 표기한 지도들이 함께 발표되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는 “실측” 조사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위치들의 사후적 “실증-공인” 형식이 될 것 같다.


고대의 연(燕)과 조선(朝鮮) 

사마천(司馬遷 145-86 BCE)의 사기(史記)에 의하면, 기원전 1045년 경, 서주의 무왕(r.1049-43 BCE)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소공을 북연(北燕)의 통치자로 봉했고, 또 자신이 정복한 상(商/殷1600- 1046 BCE) 나라의 왕실 종친인 기자(箕子)를 조선의 통치자로 봉했다. 사마천은 붓으로 몇 글자 적어, 고대 한족 왕실 종친들을 전통적으로 동호-선비족과 예맥-퉁구스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정사(正史) 기록상의 시조로 만든 것이다.[footnoteRef:1]  [1:  사기에는 성왕(成王 r.1042-36 BCE) 때, 소공이 섬서(陝과 그 서쪽, 혹은 섬의 서쪽)를 다스리고, 주공이 그 동쪽을 다스린다는 기록이 나온다. 소공이 자신의 봉지라는 북경 지역에 실제로 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史記 卷三十四 燕召公世家 第四 周武王之滅紂 封召公於北燕  宋忠曰 有南燕 故云北燕 
史記 卷三十八 宋微子世家 第八 箕子者 紂親戚也…周武王伐紂克殷…訪問箕子…封箕子於朝鮮 而不臣也 
史記 卷四 周本紀 第四 武王…命召公釋箕子之囚 
무왕은 소공에게 (상 나라 마지막 왕에 의해 투옥된) 기자를 석방 해 주라고 명한다. 
史記 卷三十四 燕召公世家 第四 其在成王時 召公爲三公 自陝以西 召公主之 自陝以東 周公主之] 

사기는 무왕이 소공에게 북연(北燕)을 봉해주었다고 기록을 했는데도 사학자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모두 “북”자를 빼고 그냥 소공의 “연”나라 라고 말한다. 

소공의 연(北燕) 나라의 성격

현존 만리장성 바로 아래 위치한 옛 북경(薊城) 지역은 북 중국 평원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다. 서만주 하가점 하층문화(夏家店下層 2200-1600 BCE)에 속하는 매장 유적이 북경의 유리하(琉璃河)에서, 연 나라 수도 이었다는 지역에 해당하는 층 바로 아래의, 하지만 상(1600-1046 BCE) 보다는 더 이른 층에서 발견되었다. 중국 고고학회 회장을 역임한 곽대순(1995b: 178)에 의하면, 이 하가점 하층문화가 청동기 하가점 상층문화(1200-600 BCE)와 병행하는 초기 북연 문화의 바탕인 것이다. 북경 주변 소공의 연(1045-222 BCE) 문화는 중원의 전통적인 한족 문화와 상당히 다른 점들을 보여 준다. Janhunen(1996: 224)은, 고대의 연 나라는 애당초 중국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원시 호-동호 족들이 바로 초창기 연 나라의 주민을 구성했던 종족이라고 생각한다. 

연(燕) 장성(長城)에 대한 최초 기록

주(西周/東周 1046-770-256 BCE) 왕조는 춘추시대(722-481 BCE)가 끝나자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기원전 403년부터는 7개의 제후가 등장하는 본격적인 전국시대(403-221 BCE)가 시작된다. 위략(魏略)에 의하면, 주 왕실이 쇠약해지자 연의 지배자가 [기원전 323년에] 스스로 왕을 칭했다. 그러자 기자의 후손이라는 조선의 지배자도 스스로 왕이라 칭했고, 이들 두 나라는 전쟁 직전까지 갔다. 드디어 기원전 300년경에 조선과 연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연은 진개(秦開)를 시켜 조선을 공격해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았다 한다.[footnoteRef:2] 이 대목에서는 장성 축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삼국지 위서 동이전(東夷傳) 삼한(三韓) 조에 인용된 위략(魏略)은 280-9년 사이에 편찬되었는데, 280-97년 기간 중에 편찬된 동이전 내용의 약 40%가 위략을 인용 한 것이다. [기원전 323년이라는 것은 Lewis (1999: 603) 참조.]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傳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候 見周衰 燕自尊爲王 [323 BCE] 欲東略之 朝鮮候亦自稱爲王…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陳項起 [209-8 BCE]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朝鮮與燕界於浿水    
      ] 

사기 흉노전을 보면 진개라는 이름의 장수가 “호”에 인질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으나, 연 나라로 돌아온 후, “동호”를 급습하여 “동호”를 1천리 밖으로 쫓아냈다 한다. 사기는 이어, 연 나라가 요서와 요동군을 포함하는 5개의 군을 설치하고, “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양에서 “요동”의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말한다.[footnoteRef:3] 이것이 연 장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호는 흉노를 지칭하고, 동호는 보통 선비족을 지칭하는데, 이 두 가지 상이한 단어가 뒤섞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무슨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3:  史記 卷第一百十 匈奴列傳 第五十 燕北有東胡山戎…臨胡貉…燕有賢將秦開 匈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韋昭云今遼東所理也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而拒胡
]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311-279년 기간 중 언젠가 연 나라가 쌓고, 그로부터 80여 년 후인, 기원전 215-209년 기간 중에 진(秦) 나라의 몽념(蒙恬)이 전국시대에 축조된 다른 장성들과 연결하고 대대적으로 확충한 진-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 한다.[footnoteRef:4] 여기서 요동 이란 요하의 동쪽을 의미한다. [4:  史記 卷八十八 蒙恬列傳 第二十八 始皇二十六年 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收河南 築長城…起臨沮 至遼東 延袤萬餘里…暴師於外十年...是時蒙 恬威振匈奴 史記 卷六 秦始皇本紀第六 三十二年 [215 BCE] …始皇乃使將軍蒙恬發兵三十萬人北擊胡 略取河南地 三十三年…城河上爲塞 又使蒙恬渡河取…築亭障…] 


고대 요하(遼河)의 위치: 이지린-윤내현-심재훈

사기 진시황 본기에 의하면, 기원전 226년에 연 나라 계성(북경 지역)이 진 나라 군대에게 함락되자, 연 왕은 요동을 회수해서 그곳의 왕이 되었다. 기원전 222년에 진 시황은 요동을 함락시키고 갈석(碣石)에 비석을 세웠다.  기원전 209년에 황위를 계승한 2세 황제는 갈석에 가서 시황제가 세운 비석에 기록을 추가하고 돌아왔는데, 사기는 이들 일행이 요동까지 갔다가(遂至) 돌아왔다고 말한다. 갈석산은 난하 하류 동쪽 창려현에 위치한다. 사기는 연-장성이 요동의 양평에 이르렀다 하는데, 후한서에 의하면 양평은 평주의 요동군에 속한다.[footnoteRef:5] 이와 같은 사료들을 근거로 북한의 이지린과 남한의 윤내현은 고대 요하가 오늘날의 난하를 의미했고, 연 나라가 설치했다는 요동군과 요서군은 난하의 좌우에 위치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장성과 진-장성의 위치는 현존하는 만리장성과 대략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5:  史記 卷六 秦始皇本紀 第六 二十一年…取燕薊城…燕王東收遼東而王之 二十五年 …攻燕遼東 得燕王喜 三十二年 始皇之碣石 使燕人…刻碣石門 壤城郭決通堤防 二世皇帝元年… 東行郡縣…至碣石…而盡刻始 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 成功盛德焉 皇帝曰 金石刻盡始皇帝所爲也…刻石…遂至遼東而還 後漢書 卷七十四 袁紹劉表列傳 第六十四下 公孫康遼東人...中平元年 還爲本郡守…因東擊高句麗 西攻烏桓 威行海畔...會襄平...初平元年 乃分遼東爲遼西中遼郡 並置太守…自立爲遼東侯 平州牧...承制設壇墠 於襄平城南 襄平縣屬 遼東郡 故城在今 平州盧龍縣西南
윤내현(1986: 43-58), 이형구 (1995: 285-319) 참조.
] 

	조선과 연의 경계를 이루었다는 패수(浿水)는 학자들에 따라 난하, 대능하, 요하, 훈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중 하나로 추측된다. 하지만 심재훈은 진시황의 천하 통일 이후의 사람들도 난하와 대능하 계곡들을 조선의 영토로 간주했다고 말한다.[footnoteRef:6] 그렇다면 패수는 오늘날의 요서에 위치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심재훈은 기원전 2세기에 편찬된 회남자(淮南子)의 「한(漢) 나라의 동쪽 끝인 갈석(碣石)산을 지나 조선을 통과한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또 기원전 86년 전한 조정에서 열렸던 유학자 60여명의 토론 내용을 기록한 염철론(鹽鐵論)의 「연 나라는 갈석산으로 막혀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윤내현이 인용한 「요수가 갈석산으로부터 흐른다」는 회남자와 여씨춘추 기록들을 보아도 당시 요하와 요동이 오늘날의 난하와 그 동쪽에 위치한 갈석산 주변 지역을 의미 했던 것 같다.[footnoteRef:7]   [6:  Shim, Jae-hoon, “A New Understanding of Kija Chosun as a Historical Anachron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LXII, No. 2, December 2002, pp. 271-306.  
]  [7:  鹽鐵論 卷九 險固...燕塞碣石
呂氏春秋 卷十三 有始覽 遼水出砥石山 [Zhishi] 自塞北東流 直至遼東之西 南入海 [呂不韋]
淮南子 卷十三 墜形訓 遼水出碣石山 [Jieshi] 自塞北東流 直遼東之西南入海 [西漢 劉安]
] 

이제 연-장성 축조를 전후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 본다. 기원전 314년, 연은 제 나라 군에 크게 패했고, 쾌(噲) 왕은 사망했다. 쾌 왕의 아들은 위 나라의 악의(樂毅)를 초빙하고, 소왕(昭王 r.312-279 BCE)으로 즉위한 첫 해에 궁궐을 재건했다. 기원전 284년에 이르러 연 나라가 부강해 지자, 소왕은 조-초-한-위와 동맹을 맺고, 악의의 지휘 아래 제 나라의 서쪽을 공격했다. 악의는 연 군사를 거느리고 제의 수도를 함락 시켰고, 기원전 279년 까지 5년 간을 제 나라에 주둔하면서 제의 거의 전 지역을 정복했다.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고 연 장성을 축조 한 것은 기원전 283년부터 소왕이 죽고, 악의가 조 나라로 피신을 가고, 새로 정복한 제 나라의 땅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기원전 279년까지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연 나라는 기원전 272년에 한-위-초의 공격을 받았고 265년에 제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기원전 251년, 연의 수도는 조 나라 군대에 포위를 당했었고, 244년에 다시 한번 조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footnoteRef:8] 사마천은 소공의 연이 호(胡)와 제-진(齊晉) 사이에 끼어 전국 7패(七覇) 중 가장 작고 약했다고 말했는데(崎嶇彊國之閒 幾滅者數矣), 사학자들은 바로 이 연 나라가 동북 방향으로 영토를 “오늘날”의 요동까지 확장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 나라의 무력이 절정에 달했었을 바로 이시기에, 소왕은 연 조정을 옛 수도 계성(薊城)의 “남서”쪽에 위치한 [즉 영토가 대폭 확장되었다는 동북 방향과는 정반대 쪽인] 이현(易縣) 부근의 무양(武陽)으로 옮겼다.[footnoteRef:9]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기에서 말하는 북연의 영토가 과연 오늘날의 난하 주변 이외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하물며 오늘날의 요하-요동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8:  史記 卷三十四 燕召公世家 第四 燕君噲死 齊大勝...立太子平 是爲燕昭王 [311 BCE]…齊而襲破燕 孤極知燕小力少…然誠得賢士以共國...於是昭王爲隗改築宮而師事之 二十八年 [284 BCE]  燕國殷富 士卒樂軼輕戰…與秦楚三晉合謀以伐齊 齊兵敗 湣王出亡於外...盡取齊寶...[271 BCE] 韓魏楚共伐燕
]  [9:  Wu, Hung, “The Art and Architectur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Loewe and Shaughnessy (1999), pp. 654, 664-5, 참조.
] 

중국의 고로(高爐 Blast Furnace)와 한반도의 괴철로(塊鐵爐 Bloomery) 제철 방식

중국에서는 철이 기원전 500년경부터 생산되었다. 중국의 철기문화는 철제 무기, 말 장식품, 말 재갈, 차축의 마개, 괭이, 보습, 낫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흔히 기원전 400년경에 고조선과 한족 연 나라간의 충돌을 통해서 소공의 연 나라로부터 철 제조 기술이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말한다.[footnoteRef:10] Barnes(1993: 152)는, 연 나라가 비록 주 나라 말기 전국 7웅(雄)들 중에서 가장 약했지만, 발굴된 여러 개의 철 제조 유적을 보면, 당시 가장 강했던 진(秦) 나라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철 제품들을 생산했고, 동아시아 최초의 철 갑옷 또한 연 나라 유적에서 발굴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연 나라가 기원전 4세기경에 오늘날의 요하 동쪽까지 무력으로 확장 진출하면서, 중국본토에 철기문화가 시작 된지 100년도 안되어, 한반도에 철기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footnoteRef:11] [10:  Barnes (1993: 150) 참조. 
]  [11:  Barnes (2001: 83-4) 참조.  
]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 내용을 보면, 소공의 연 나라 수도이었다는 북경 주변을 포함하는 중국본토 전 지역에서는 고로(blast furnace)를 사용해 철을 생산했었고, 한반도 전역에서는 스키토-사이베리안 유목민 전통의 괴철로(bloomery)를 사용해 철을 생산 했었다. 기원전 3세기 혹은 그 이전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괴철로에서 생산된 철 제품들이 한반도 북한강 유역의 철광석 매장지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또 남해안의 옛 가야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1-2 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형태의 제철 가마들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괴철로 생산 방식이다.[footnoteRef:12]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단 한군데서도 고로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한족 연 나라로부터 한반도에 (자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제철기술이 전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공의 연 나라가 오늘날의 요동지역까지 진출했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이다. [12:  Wagner (2001: 1, 64-5), Wagner (2008: 97), Di Cosmo (2002: 72), Watson (1971: 44), Nelson (1993: 174) 참조.] 


소위 “연-진-한 장성(長城)” 유적들의 성격

적봉(赤峯) 서남 카라친 기(喀喇沁旗)로부터 조양(朝陽) 북동 부신(阜新)에 이르기 까지, 돌과 흙벽돌로 만든 방벽, 초소, 봉화대, 협곡을 가로막는 돌담, 웅덩이,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요새화된 방어선 형태의 유적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현재까지 발견된 소위 “연-진-한 장성 유적”의 핵심을 이룬다. 적봉 북쪽의 것은 진(秦)-장성, 남쪽의 것은 연-장성, 아주 남쪽의 것은 한(漢)-장성의 흔적들이라고 추정한다. 이제 Di Cosmo(2002: 148-50, 157)가 요약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소개한다.
소위 “연-진 장성”을 따라가며, 높은 지대에 돌로 지어진 몇 개의 요새와 원형 거주지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하가점 상층문화 유물들을 발견했다. 이 요새화된 방어선 주변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모두 한족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고고학자들은 그곳 거주자가 동호(선비)족이었다고 믿는다. 적봉 부근에서 발굴된 유물들도 모두 하가점 상층과 오르도스 청동 문화에 속한다.[footnoteRef:13] 이들 주변지역의 거주자들은 모두 한족이 아니라 서부 만주 초원지역에 본거지를 둔 동호(선비) 유목민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소위 “장성(長城)”이라는 존재는, 유목민과 정주 농민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장벽들은 대부분 비(非)농경지역을 방위하고 있다. 유목생활을 하는 외계인들이 거주하던 지역 속에 새삼스럽게 살게 된 한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장벽들이 만들어 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아직도 그 장벽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일련의 요새화된 방어선과 유사한 이 유적 일부를 보고 (기원전 299년 이전에 축조된) “연-장성”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순전히 사기에 기록된 “장성”이란 두 글자뿐이다.  [13:  고리형 손잡이가 있는 동검, 말 혹은 새를 주제로 하는 장식품, (방울) 종 장식품, 단추, 귀걸이, 혁대 고리 등과 같은 청동 제품들이 대량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중국본토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적이 없는 요양까지, 기록도 없는 한반도까지: 중화 이념에 의한 장성의 연장

	 성격이 애매한 깨진 기와장이나 도자기 파편들 이외에 이렇다 할 유적이 전혀 없는 동과 서로 연-장성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학자들은 오늘날 요하 동쪽의 요양(遼陽)을 사기에서 연-장성의 종착지라고 말하는 “요동의 양평(襄平)”으로 간주 한다.[footnoteRef:14] 바다를 끼고 산해관에서 끝나는 현존 만리장성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연-장성이 정말 오늘날의 요양에서 끝났었다면, “크게 확장된” 연 나라 영토의 아래쪽이 적대적인 조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아도 제대로 된 방어선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4:  한서와 후한서를 보면 당시 요양과 양평은 분명하게 공존하는 서로 다른 현들의 명칭이다.
漢書 卷二十八 地理志 第八上…遼東郡…縣十八 襄平 有牧師宮…遼陽… 
後漢書 志第二十三…遼東郡…襄平… 玄菟郡… 六城… 遼陽 故屬遼東…
] 

	중국 국가 문물보호국과 국가 측량국이 발표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체적 사료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중국 학자들은 오늘날의 요양에서도 멈추지를 않고, 연-진 장성의 위치를 무작정 한반도의 대녕강-청천강 하구 지역까지 도달하도록 그려대고 있으며, 서구 학자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 베끼고 있다. 증거라는 것은, 박천(博川) 부근에서 발굴된 기와 조각 모양이 옛 연 나라의 기와를 닮았다는 식이다.[footnoteRef:15] 하긴 그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비록 문헌상 근거는 전혀 없지만, 모양상으로 만은 합리적인 방어선을 만들어 놓았다. [15:  Byington (2003: 91) 참조. 대녕강 부근 성곽 유적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무시한다.
] 


한족의 연(燕)과 동호-선비의 연

사기는 소공에게 봉해주었다는 북연(北燕) 말고 남연 이라는 존재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연 나라가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이다. 곽대순에 의하면, “연”이라는 상형 문자는 소공의 북연이 나타나기 이전에 (대략 기원전 1045-1200년 사이에) 이미 신탁 갑골에 새겨져 있었다.[footnoteRef:16] [16:  곽대순 (1995b: 178) 과 Boltz (1999: 81) 참조.
]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예전(濊傳)에 의하면, 진나라 말기(209 BCE)에 전국이 반란에 의해 혼란에 빠졌을 때, 또 한전(韓傳)에 의하면 기원전 195년 경에, “상투를 틀고 호복 (胡服)을 입은” 위만이라는 “연” 나라 사람이 귀순 해 와 조선의 서쪽 변경을 지키면서 피난민들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조선의 왕위를 찬탈했다.[footnoteRef:17] 사학자들은 위만의 연 나라를 한족 소공의 연 나라로 간주한다. 사기에 의하면, 당시는 묵돌(冒頓 r.209-174 BCE) 흉노가 (그때까지만 해도 흉노보다 오히려 강성했었다는) 동호-선비족을 대파하여 복속시킨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 “상투를 틀고 호복을 입은” 위만이 (한족이 아니라) 동호-선비족의 연 나라로부터 조선으로 도피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17: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濊傳 …陳勝等起 [209 BCE]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及綰反入匈奴 [195 BCE] 燕人衛滿亡命 爲胡服…詣準降 說準求居西界收中國亡命…令守西邊…遂還攻準 準…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진 나라 멸망 후, 그 강역을 전한이 물려 받았다. 사기에 의하면, 한 고조(r.206-195 BCE)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노관(盧綰)을 기원전 202년에 연 왕으로 봉했는데, 노관은 고조가 죽자 흉노한테 도피를 했고, 흉노는 그를 (기원전 209년 경부터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호의 왕으로 임명 했다.[footnoteRef:18] 노관이 왕 노릇을 했다는 동호 나라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연”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한족 소공의 북(北)연과 함께 동호(선비)족의 연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8: 
 史記 卷九十三 韓信盧綰列傳 盧綰親與高祖...漢五年...迺立盧綰爲燕王…故燕王臧荼子衍出亡在胡…高祖崩 盧綰遂將其衆亡入匈奴 匈奴以爲東胡盧王…孝景中六年 [152 BCE] 盧綰孫他之以 東胡王降…爲東胡王來也] 

기원후 337-436년 기간 중, 전연(337-70), 후연(384-408), 서연(384-94), 남연 (398-410), 북연 (409-36) 등, 네 개의 연이라는 이름의 국가가 나타났었다. 그 중, 요서에 위치한 북연의 풍씨 지배자는 한족이었고, 산동반도에 위치한 남연을 포함해서 나머지 3개의 연 나라 지배자들은 모두 모용 선비족이었다. 선비족들이 나라를 세울 때마다 국명을 “연”이라 부른 사실, 또 한족들한테는 모반을 한 자들로 간주되는 공손연(237년), 안록산(756년), 사사명(759년) 등이 한족과 차별성을 내세울 때 자신 들을 연 왕이라고 불렀던 사실 등은, 사기 각주에 나타난 남연이라는 존재나 한족 소공의 연 나라(北燕) 이외에, 동호(선비)족의 연 나라가 또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한 무제의 조선 정복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은 전한 조정이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진(辰, 三韓)의 조그만 성읍 국가들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커 있었다 한다.[footnoteRef:19]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의 왕은 [난하 동쪽의] 요동을 공격하여 한나라의 관료를 살해하였다. 당시 고조선이 흉노와 동맹을 맺을 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던 한 무제(漢武帝 r.141-87 BCE)는 그 해 가을에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7천여 명의 산동 군사가 발해를 건너오고 5만여 명의 요동 병사가 출격을 했다.[footnoteRef:20] 일년 가까이 진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고조선 왕이 108년에 살해되었고, 무제는 네 개의 군을 설치하여 “흉노의 왼팔을 잘라버렸다.”[footnoteRef:21] 요즘 학자들이 무작정 그리는 대로 연-진 장성이 대녕강-청천강 주변까지 도달 해 있었다면, 흉노-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족 영토” 때문에, 조선은 기원전 300년경 이래 흉노와 동맹은 커녕 쉽사리 접촉을 할 가능성 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한무제의 조선 정복이라는 것도, 평양까지 육로로 70 km 정도 밖에 안 되는 근거리 접전에 불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좁은 지역 안에서 1년 가까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퇴를 거듭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게다가 기존 사관에 의하면 당시 조선의 지배자란 순혈 한족 기자의 후손이 순혈 한족 연 나라 위만의 후손으로 바뀐 순수 한족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는 말을 할 계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19:  이기백 (1984: 17) 참조.
]  [20:  漢書 卷六 武帝紀第六 元封二年 其秋遣樓船將軍...從齊浮勃海…兵五萬…左將軍…出遼 東...左將軍卒 多率遼東士  如淳曰遼東兵多也…樓船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  [21:  漢書 卷六 武帝紀 第六 元封二年…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六月…秋… 遣樓船將軍…將應募罪人擊朝鮮 三年…夏..朝鮮斬其王右渠降 以其地爲樂浪 臨屯玄道眞番郡
漢書 卷七十三 韋賢傳 第四 十三 孝武皇帝愍中國罷勞 無安寧之時...北攘凶奴降昆 邪十萬 之衆 置五屬國 起朔方以奪其肥饒之地 東伐朝鮮 起玄菟樂浪 以斷凶奴之左臂 
그로부터 30년이 못되어 낙랑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거나, 다른 위치로 멀리 밀려났다. 
] 

사기는, 한 무제가 조선 정벌을 하기 1년 전인 기원전 110년에 해상으로 갈석에 가서 「요서로부터」 북방 변경을 순행했다고 말한다.[footnoteRef:22] 당시 요하가 오늘날의 난하이고, 갈석산이 위치한 난하의 동쪽이 바로 요동이라는 심증을 크게 해 주는 기록이다. 기원전 300년경의 북연 진개가 아니라 기원전 108년경의 한 무제가, 한족이 처음으로 오늘날의 요하 주변과 한반도의 서북부 연안에 진출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것이다.  [22:  史記  卷十二 孝武本紀 第十二 天子旣已封禪泰山..並海上 北至碣石 巡自遼西 歷北邊… 以今年爲元封 元年 [110 BCE]…其明年伐朝鮮 [108 BCE]] 

	
12세기 후반에 남송의 황상(黃裳)이 제작한 지리도

1169-89년 기간 중, 남송의 황상이란 사람이 지리도를 제작 해 가왕(嘉王, 1194년에 남송 寧宗이 됨)에게 바쳤다. 이 지리도를 1247년에 사천성의 왕치원(王致遠 1193-1257) 이라는 사람이 얻어 돌에 새겨, 오늘날 소주(蘇州)시 비각(碑刻)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이 지리도를 보면, 오늘날의 난하(灤河)를 옛날에는 요수(遼水)라 불렀고, 오늘날의 요하는 소요수(小遼水)라 불렀다. 이 지리도가 정확하다면, 사기가 말하는 요동은 오늘날의 요하의 동쪽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날의 난하의 동쪽을 의미했다.[footnoteRef:23] 사기는 연-장성이 양평에 이르렀다 하는데, 후한서에 의하면 양평은 평주의 요동군에 속한다. 이 지리도를 보면 평주는 난하 바로 동쪽에 위치 해 있었다.  [23:  曺婉如 外, 中國古代地圖集: 戰國-元 (476 BC-AD 1368), 北京, 文物出版社, 1990, p. 70-72. ] 

사기에서 말하는 연-장성이라는 것은, 진의 몽념이 후에 축조한 진-장성과 비슷한 (하북-요서) 장소에 위치 해 있었기 때문에, 진 시황제가 가욕관(嘉峪關)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만리가 넘는 장성을 6년(215-209 BCE)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공의 연은 진시황 같이 무자비하게 천하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 할 수 있는 전제 군주 통치자도 없었고, 몽념 같이 유능한 집념의 장군도 없었다. 사마천 조차 가장 작고 약했다고 말하는 나라가 (무슨 통치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북경 주변부터 오늘 날의 요동 지역까지, 혹은 대녕강-청천강 주변까지, 진시황을 능가하는 토목공사를 벌릴 수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정신을 가지고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서의 요동군-양평현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탁발 북위가 북중국과 요서를 차지하고 있던 장수왕 재위 기간(r.413-91)을 보면, 북위의 태무제(r.423-52)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요동군 개국공(遼東郡 開國公)이라는 칭호를 준다. 이런 관행은 북위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북제 (北齊 550-77)의 위수(魏收506-72)가 551-4년 기간 중에 편찬한 위서 지형지(魏書地形志)를 보면, 요서에 위치 했던 북위의 영주(營州)에는 요동군을 포함해 6개 군이 있고, 요동군에는 양평을 포함한 2개의 현이 있었다. 영주 총 호구가 1021호, 4663구(口)인 것을 보면, 북위 조정이 단지 명목상으로 요서에 이들 주-군-현들을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옛적에 난하를 요수로 (또 오늘날의 요하를 소요수로) 칭했기에 가능했었을 관행인 것 같다. 
위서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2000리, (남쪽의 작은 바다로부터 북방의 부여 국경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1000리인데, 수도 평양이 “요(遼)” “동남” 1000리 거리에 위치 해 있다고 하니, “요(遼)”는 분명히 당시 북위의 영토에 속했던 난하의 주변 지역을 의미 한 것 같다.[footnoteRef:24] 고구려 강역이 남북으로 1000리인데 오늘날의 요동으로부터 평양이 1000리 거리 일 수는 없는 것이다. [24:  魏書 卷一百 列傳 第八十八 高句麗 世祖時[太武帝]...璉[長壽王]始遣使者...拜璉爲 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領護東夷 中郞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至其所居平壤城...遼東南一千餘里..南至小海北至舊夫餘...魏時其地東西二 千里 南北一千餘里] 


요동은 요하의 동쪽: 고대 요하의 위치 

연-진 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에 이르렀다 한다. 하지만 요동이란 요하의 동쪽을 의미 하기 때문에, 당시 요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료의 합리적 이해가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사 왜곡의 출발은, 고대 요하의 위치 왜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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